
26. 아가

‘노래 중의 노래’라는 의미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아가는 남녀 간의 인간적인 사랑
을 노래한 연애시의 모음집입니다. 유다교에서는 과월절 축제 때에 읽히는 축제오경으로 전례
에서 뿐만 아니라 연회와 혼례 때에 사용되었고 초기 시온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6,10)”은 가톨릭 레지오 마리애의 기도문(까떼나 후렴)에서 성
모님께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아가만이 유일하게 남녀의 관능적인 사랑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가에 묘사된 남녀 관계를 순수한 성적·인간적 사랑으로 본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알레고리(우의적) 해석을 통해 유다교의 경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그리스도교의 경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였습니다. 

사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남신들과 여신들 사이의 사랑은 계절의 변화와 풍산과 직결
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민족들은 대부분 성을 신성시하여 
해마다 임금이나 사제가 신전에 거주하는 성처녀와 결합하는 의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의 
신성화, 또는 신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이스라엘에서 아가는 자연의 
풍요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성은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노래합니다.  

아가는 연인간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과 사랑을 그리는 나와 너의 이야기이며,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야기이며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남자는 솔로몬 여자는 술람밋으로 나오지만 
상징적인 이름이며 둘은 삶의 의미인 사랑의 기쁨과 고통을 드러내는 그 사람과 그 여자를 대
표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현존과 부재, 만남의 환희와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나섬 사이에 벌어
지는 이야기가 충만한 상호성(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고독과 부재(찾으려 하
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일치(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줘요. 그 사랑이 원
할 때까지)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전개됩니다.  

이처럼 아가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남녀 관계를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인간
의 성을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이라며 죽
음과 저승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를 끈질기게 쫓듯이 남녀 간의 사랑과 정열도 그만큼 강렬
하고 분명하게 서로를 추구한다고 노래합니다. 이런 남녀간의 강한 사랑처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강하고 깊어지기를 희망하며 아가를 읽어봅시다.    


